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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길 "이준석 '부정선거' 토론, 진실 알리는 시작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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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고발한 '부정선거 주장' 관련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가 27일 서울 동작구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2.27.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가 지난주 진행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의 '부정선거 의혹'

TV 토론 이후 첫 라이브 방송을 통해 소회와 향후 행보를 밝혔다. 

전씨는 이번 토론이 부정선거의 실체를 국민에게 알리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며, 이준석 의원의 태도에 대해서는 강

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전씨는 2일 진행된 방송에서 "이번 토론은 이준석을 이기기 위해 나간 것이 아니라, 단 한 명의 국민에게라도 부정선거의 진실

을 알리기 위해 나간 것"이라며 "실시간 시청자 30만 명, 누적 조회수 600만 회를 기록하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것에 큰

의의를 둔다"고 말했다. 특히 전씨는 "토론 이후 많은 국민이 '부정선거가 음모론이 아닌 실체'임을 깨닫게 되었다"며 이번 토

론을 사실상 '국민 계몽의 장'으로 규정했다.

토론 상대였던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는 날 선 비판이 쏟아졌다. 전씨는 이 의원이 토론 중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일런 머스크를

'음모론자'로 지칭한 것을 언급하며 "이준석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선관위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성토

했다. 또한, 토론 당시에는 일부 수긍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던 이 의원이 토론 이후 개혁신당 차원에서 '부정선거는 음모론'이

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에 대해 전씨는 "잘못을 인정할 줄 모르는 비겁한 소인배의 모습"이라고 맹비난했다.



향후 계획과 관련해 전씨는 "부정선거 척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 회복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는 의지를 분명히 했

다. 전씨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핵심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부정선거 척결이었다"고 강조하며, 자유한길단의

세력을 10만 명 이상으로 확대해 정치권에 강력한 목소리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전씨는 "진실의 힘은 강하며 결국 정의가 승리할 것"이라며 지지자들에게 결집을 호소했다. 전씨는 "이준석과의 토

론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미군 및 국제 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부정선거의 실체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선언하

며 방송을 마무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m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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